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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COP28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 협정' 추진키로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6일(현지시간),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화석연

료(fossil fuel)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 약 10개국은 화석연료의 전면 폐기 등 강력

한 협정을 원했으나,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미한 완
화된 수위를 원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COP2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기이지만,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가 11일(현지 시각)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함 
- 일본 경제산업상 니시무라 야스토시는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

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탄소 신용 시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탄소배출권 거래제(GX-ETS) 참여 기업들은 도쿄증권거래소를 통해 J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게 됨 
- J크레딧은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도입, 삼림관리 등 기업들의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일본 정부가 

인증 후 발행해 주는 탄소배출권임 
- NHK는 연간 50만 톤 이상, 약 10억엔(약 89억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이라고 추산함

3. 유럽은행감독청, ESG 반영한 자본규칙으로 개정 추진
-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신용기관과 투자 회사

의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의 역할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은행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 있도
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힘 

- EBA는 은행과 국가 규제 기관에게 개정된 자본 요구사항 규정과 지침을 전달해, 향후 3년간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여기에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필라 1(Pillar 1)에 환경 위험을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됨 
- EBA는 개정안에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개되어 있

는 동안 가치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거래 장부 리스크 예산, 내부 거래 한도 및 신제품 개발에 환경 위험을 포함하도록 권장할 것이라

고 밝힘 
- 실사 요구 사항 및 부동산 담보 평가의 일부로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고, 기관은 E와 S 요인이 

운영 위험 손실을 유발하는지 식별하도록 요구할 계획임  

4. 세계은행, "기후대출 늘리기 위해 IMF SDR 사용 의향있다"
- 지난 10일(현지시각),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가 "기후 변화 및 기타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자본으로 사용하
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그러나 총재는 인터뷰에서 "IMF의 준비금을 활용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아직 회의적이며, 은행의 대출 화력을 높일 다른 기회들도 존재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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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온 2023.10.13) 이재영 기자 

(딜라이트 2023.10.17) 박피터슨 기자 

(임팩트온 2023.10.16) 유미지 기자 

(임팩트온 2023.10.16) 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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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非은행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

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함 
-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기

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
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
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
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상의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
할 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함 

2. ESG 공시 의무화,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확대…2026년 이후 도입
- 금융위원회가 국내 ESG 공시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공시 대상 기업을 대형 상장사부터 기업 준

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개최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

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함
- 먼저,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

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준으로 제정을 추진함. ESG 공시 대상기업은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
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

-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함.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
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임

3.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 5월부터 적용
-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올해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및 국내외 지

배구조 원칙의 개정동향을 참조해 시장 참가자의 요구, 기업의 실무적인 개정 수요, 보고서 체계 개편 
등을 반영함 

-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해야 함 
- 이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함.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함
-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수결정과정과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 활용여부도 공시해야 함
-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 5월말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

(뉴데일리 2023.10.16) 원혜진 기자 

(글로벌E 2023.10.16) 윤혜정 기자 

(조세일보 2023.10.16)  이민재 기자 

(아주경제 2023.10.12) 홍승우 기자 

(한스경제 2023.10.18) 권선형 기자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6/2023101600178.html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54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10/20231016500038.html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2142719203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934


03ESG 동향 뉴스 클리핑

1. 구글, 도로교통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위한 AI기반 솔루션 출시
- 구글이 AI를 활용, 전 세계 12개 도시의 교통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돕는 프로젝트 그린라이트 등 교통 

및 에너지 배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제품 서비스를 발표함
- 그린라이트는 신호등으로 인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AI와 구글 지도 기반 주행 트렌드를 활용, 5분 안

에 구현할 수 있는 신호등 계획 최적화 권고안을 제시 
- 교통량 감지, 인접한 여러 교차로를 녹색등으로 바꿔줌으로써 교통 흐름을 개선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

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 12개 도시 70개 교차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차로 정차 횟수 최대 30%, 배출량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 
- 	또한 구글은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이집트에 이어 올해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구글 지도에 연비 효율적

인 경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2. 美·中 전기차 업계 '구조조정'··경쟁 과열 지나 '안정기' 돌입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세로 접어듦 
- 12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모터스가 전날 상하이시 제3중급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함  
- 지난 6월에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톤이 현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냄 
-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향후 경제 전반에 걸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자국 전

기차 기업 간 경쟁 심화로,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  

3. 엑손모빌, 80조원 규모 셰일석유 시추기업 인수한다
- 글로벌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석유 시추업체를 인수하며 화석연료 사업 비중을 늘림 
- 이는 에너지 기업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을 수정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 
- 로이터는 11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이 석유 시추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사를 595억 달러

(약 79조 7300억)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4. 생물 다양성 보고서 내는 보험사···ESG 경영 확대
- 보험사가 직접 나서서 생물 다양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색 ESG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사례가 늘

고 있음 
- AXA그룹은 2030년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 감축하고, 

그룹 투자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5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AXA손해보험은 '2023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고서(AXA Climate&Biodiversity Report)'를 발간함 
-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5월부터 환경부 승인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체결해 폐사무

기기를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있음 
- DB손해보험은 2017년 환경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인 '환경책임

보험'을 개발했으며, 이 공로로 UNEP 연례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됨

(서울파이낸스 2023.10.12) 문영재 기자

(포춘코리아 2023.10.12) 육지훈 기자

(매일경제 2023.10.15) 유준호 기자

(ESG투데이, 2023.10.11) 수잔 라헤이 기자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7810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6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199492?date=20231016
https://www.esgtoday.com/google-rolls-out-ai-based-solution-to-reduce-road-traffic-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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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F연합 "재생E, 원전 모두 활용해야 탄소중립 달성 가능"
-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

회성 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은 CF연합의 목표로 '기술 중립적 온난화 대책의 
국제 표준화'를 꼽음 

- CF연합 창립총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UN총회 기조연설에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
속 조치의 일환 

- CF연합은 민관이 CFE의 국제 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한 CFE 포럼을 사
단법인화한 조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14개 기업·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함 

- 10월말까지 법인 설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FE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본격 활동을 시
작함

2. GS칼텍스-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짓는다…2,600억원 
투자 2025년 가동 목표

- GS칼텍스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인도네시에 바이오원료 정제 시설 건설을 추진
- GS칼텍스는 12일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와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원료 정제사업 합작투자 서명식을 진행함 
- 양사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통해 2,600억원을 투자, 바이오원료 정제시설을 건설할 계획 
- 정제시설은 30만㎡ 규모의 부지에 2025년 2분기 상업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되며, 연간 50만톤

의 바이오원료 및 식용유지를 생산할 예정임. 정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원료를 회수하는 사업도 공
동 추진함 

3. 친환경 사업전환 속도내는 SK이노, 이번엔 '바이오 항공유’
-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초 중국 폐기름 재활용 업체에 이어, 폐자원에서 바이오 항공유 원료를 추출하는 

국내 업체에 지분을 투자함 
-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폐자원 기반 원료업체 '대경오앤티' 지분 투자를 위

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힘
- 이번 투자는 바이오 물질 기반 지속 가능 항공유(SAF) 원료 사업을 위해서임 
-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높

이겠다는 구상임

4. HD현대중공업, 이산화탄소 해저 저장플랫폼 개발 착수
- HD현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탄소중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현대건설과 이산화탄소(CO2) 해저 지중저장 플랫

폼 개발을 위한 사전 기본설계 수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힘 
- 이번 프로젝트에서 HD현대중공업은 해상 플랫폼의 설계를 담당하며, HD한국조선해양은 CO2 주입시

스템을 개발함

(머니투데이 2023.10.12) 최민경 기자

(비즈워치 2023.10.17) 김민성 기자

(뉴시스 2023.10.15) 안정섭 기자

(워크투데이 2023.10.12) 김근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8/0004948153?date=20231013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3/10/17/0009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015_0002483123&cID=10814&pID=10800
http://www.work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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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다른 움직임...영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담합 아니다” 
- 영국 경쟁시장국(CMA)이 12일(현지시각) 녹색 협력 가이드라인(Green Agreements Guidance)을 

발표함

- 2019년 ‘2050년 탄소제로’라는 기후 목표가 법제화된 이후로도 기존 경쟁법을 의식해 지속가능성 관
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꺼려온 기업들에게 청신호를 켜준 것

- 이번 지침은 경쟁업체 보다 먼저 공급망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선점자 불이익(first mover disadvantage, 높은 개발비용, 시장 개척 부담 등)’을 없애는 것이 목표임 

- 일반적으로 경쟁업체 사이에 담합, 즉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는 더 높은 품질, 더 낮은 가격 등 비경쟁으
로 기업이 얻는 혜택을 고객 또한 공정하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득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피해보
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그러나 CMA는 이번 지침에서 특정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협약에 대해서는 “강
제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로 인해 기후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간 협약은 영국 소비자 전체를 위한 혜택이 더 크
다고 판단, 규제 조치에서 보호될 예정임

- 예를 들어 주택 건설업계는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설치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금
융기관들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이나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고, 패션업계는 플라
스틱 오염을 유발하는 원단은 납품 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음 

- 지침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기후 및 환경정책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지하는 이니셔티브 가입이 가능
해짐

- 악사(AXA) 등 글로벌 5대 보험사를 포함한 대형 보험사들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위협에 넷제로연합
(NZIA)를 탈퇴한 바 있음 

- 지침에 따르면, 주주들이 기업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거나, 기업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
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 가능성이 낮음 

- 영국 상공회의소 정책 책임자 알렉스 베이치(Alex Veitch)는 이번 CMA 지침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
응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소식을 전한 FT(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6월 유럽위원회는 기업 간 친환경 협력에 대한 반독점 지침
을 완화했지만, 대중에 기후 혜택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한 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흡했다고 논평함

(임팩트온 2023.10.18) 이재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95

